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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집 돌보기: 인도네시아 SND 유기서원자들을 위한 '찬미받으소서' 활동 주간 

 
 

2025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그랜드 위사타는 '찬미받으소서' 활동 주간을 위해 모인 SND 

인도네시아의 유기서원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신앙 여정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푸르른 자연은 이번 행사의 

주제인 "’찬미받으소서’ 정신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기 모임이 아닌,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일깨우고 마음을 

감동시키며 인식을 높이는 영적 순례였습니다. 수녀들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빛 속에서 

자신의 성소의 의미를 배우고 성찰하며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모였습니다.  

 

첫날은 기도, 환영 인사, 요한나 수녀와 마리아 로베르틴 수녀의 생태 영성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창조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생태 효소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들은 수녀들에게 창조물을 돌볼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은 감사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자연 기도 및 명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 청소, 나무 심기, 

원예 기술 배우기 등이었습니다. 프리두스 신부, OFM는 지구 온난화와 교회의 행동 촉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을 제시했습니다. 수녀들은 "나의 생태적 헌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소그룹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찰은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부터 더 단순한 생활 방식 채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사 중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바로 '찬미받으소서 정원' 축복식이 거행된 

때였습니다. 이 단순한 축복식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상징이었습니다. 수녀들의 지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악과 모닥불, 자매애를 기리는 미술품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은 생태적 십자가의 길에 중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고통과 상처 입은 지구의 울부짖음을 연결했습니다. 

이후 수녀들은 각자의 공동체에서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이 계속 실천되도록 후속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평가, 파견 기도, 함께 나누는 점심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행사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수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도움은 재정적 지원을 넘어, 우리의 

양성 여정을 강화하는 자매애의 구체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각자의 공동체로 돌아가며, 지구가 단순히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집이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성사임을 깨닫고,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돌보겠다는 깊은 

결의를 품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